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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해양바이오 산업은 미래의 잠재적 성

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산업적 활용을 위한 산업소재의 대량 확보가 어려워 

산업적 활용수준이 낮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1]. 

이때, 산업소재의 개념에는 ①기능성을 보유한 자

원을 ②표준화 등의 R&D 활동을 통해 개발한 기능

소재를 ③대량생산 과정을 거쳐, ④안정적으로 공

급할 수 있는 경우가 전제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

부 산업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

양소재를 대량생산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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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y-products from fisheries produced in Korea are of the same industrial material as 
imported raw materials and are valuable resources for marine bioindustries. Securing raw materials 
for the mass production of functional materials is one of the main objectives for marine bio-
industrial development. The use of fishery by-products as raw materials is anticipated to increase 
rapidly as the biomarket is growing into a promising industry. In this study, data were acquired 
from an open-source environment to perform exploratory data analysis, and various visualization 
methods were used to compare fishery production to the production of marine processed products 
in the year 2020.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amount of seafood processing, types of processing 
items, and areas where fishery processing residue is generated, should be able to secure hygienic 
raw material supply in large quantities. Thus far, it has been found that the Gyeonggi-do and 
Busan province, where HACCP-certified processing facilities are concentrated, and the local gov-
ernment Seafood Cluster and the Smart Aquaculture Cluster are at the forefront of stable, mass 
production of raw materials. 
Keywords : Marine bio-materials, Fisheries processing by-products, Seafood Industr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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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바이오 제품생산에 필요

한 산업소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이다.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추

가적인 자원을 식별하고, 실제 확보하는 것 역시 쉬

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산

업소재들은 상대적으로 양산체계 구축이 용이한 미

세조류와 미생물 소재에 대한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수준이다.

 산업소재 생산 관점에서, 수산부산물은 원천적으

로 소재 대량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측면

에서 실제적 활용 가능성이 인정되는 자원으로 미래

가치 측면에서 중요히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최근까지 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된 해

양바이오 원료소재 가운데 일부(예. 어류콜라겐, 연

어정소 등)가 우리나라의 수산부산물의 개념 하에

서 생산된 것이다. 그리고 수산물의 완전이용을 강

조하는 아일랜드의 경우 수산부산물 활용을 위해 특

화된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등 해외에서는 수산물의 

완전 이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국내

에서 HACCP, GMP 시설 등 위생과 안정성이 인정된 

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산부산물은 수입 원료와 동일

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거나, 위생성과 안정성이 보

장되는 산업소재 원재료이자 유용소재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가공부산물의 대부분은 수

산식품 가공과정에서 발생한다. 수산가공식품 제조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산부산물 가운데 HACCP 또

는 GMP 시설과 같은 인증을 받은 경우는 원료소재

에 대하여 식품 수준의 위생 확보가 가능하고, 원재

료의 집적화와 공급 안정화가 가능하여 산업소재화 

가능성이 높은 자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로, 최근 편

의성과 건강기능성 중심의 소비 선호로 인해 수산식

품 가공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

를 통한 수산부산물 생산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측된다. 그리고 국내에는 위생 기준 준수가 

가능한 HACCP 인증 수산물 가공시설이 전국적으

로 분포하고 있어 상품 수준의 원재료 확보가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법령 체계에서 수산식품산업에서 배출되는 

수산가공부산물은 산업계 활용을 위한 종류별 적용 

근거가 상이하여 원료로서 활용이 미진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2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

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굴, 바지락, 전복 등의 패각은 해당 법에 의해 자원 

활용이 가능하나 유기성 수산부산물의 경우「폐기

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취득 

후 재활용할 수 있다. 일부 수산물가공시설에서 식

품형태로 생산되는 수산물가공부산물을 원료로 구

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바이오소재 생산기업에서는 국산 원

료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고, 대량납품이 가능한 수

입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2].

 현재 국내에는「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된 일

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자료만 있을 뿐 수산가공부

산물에 대한 공식 통계자료가 부재한 관계로 관련 

선행연구는 일부 지자체에서 산출한 자료 취합하거

나[2], 어업생산량과 식품수급표의 식용공급량을 기

준으로 어종별 비가식비율을 곱하는 산출식에 의해 

발생량을 추정하고 있다[3, 4, 5]. 이때, 식용공급량

이란 어업생산량에 수입, 이입된 재고량을 더하여 

총 공급량을 구한 후 이월량, 수출량, 사료·종자용, 

감모량, 식용·비식용 가공량을 제외하여 구하는 

값을 말한다. 하지만 어종별 사료용, 종자용, 가공량

으로 공급한 원물통계 자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방식에 의한 산출된 수산부산물 발생량은 어업

생산량과 수출입량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어업생산량과 식용공급량을 

기준으로 수산부산물 발생량을 각각 비교해 보면, 

약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여 현 시점에서는 수산부

산물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5].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연구에서

는 지역별 어업생산량과 수산물가공품 생산량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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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수산부산물 발생량 추정 시 고려해야 할 점

을 알아보고 수산물가공업 통계를 기반으로 어종별 

수산가공부산물 발생 예상 지역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또한 산업원료에 적합한 품질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HACCP 인증 수산물가공시설의 집적지역

과 향후 예상되는 부산물 대량 발생지역을 예상해 

미래의 해양바이오 원료소재 확보방안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최근 오픈소스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공공정보의 공개성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부처의 승

인통계나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수산부산물에 관한 

현황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오픈

픈소스 환경에서 정보(Data)를 취득하여 탐색적 데

이터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 EDA)을 수행하

고 다양한 시각화 방법을 통해 수산부산물 발생 현

황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별 어종별 원재료 

확보 가능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어업생산동향

조사[6]와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하는 수산물가공업

통계 자료[7]를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취

득하였으며, 2020년 행정구역별·어종별 자료를 분

석에 활용하였다. 이때, 국내 수산부산물 발생 여부

를 고려하여 어업생산동향조사의 경우 원양어업와 

포경어업을 제외한 국내에서 생산된 연근해어업, 내

수면어업, 해면양식업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수산물가공업통계에서는 수산부산물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품(원형동결)과 어유, 수

산피혁품, 기타가공품을 제외한 10개의 품목에 대해 

분석하였다(Figure 3). 어종별 어업생산량과 수산물

가공품 생산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산물가공품 세

부항목을 6개의 어종별 카테고리로 재분류하여 처

리하였다(Table 1). HACCP 인증 수산식품 제조가공

업에 대한 정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

지(https://www.haccp.or.kr)에서 취득하였으며, 업소

별 위치정보 수집한 후 Geo-coding 과정을 거쳐 공간

자료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탐색적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이상치나 중복자료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축적되는 빅데이터의 방향

과 핵심 의미를 파악하고 숨겨진 데이터 패턴을 발

견하는 과정으로 탐색적 분석과 시각화를 통해 데이

터의 통찰과 이해를 얻을 수 있다[8]. 탐색적 분석은

통계분석과 그래픽 성능이 우수한 R(version 4.0.2)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9]. 자료의 공간적 특성 

탐색은 MASS[10]의 2차원 커널 밀도 추정함수인 kd
e2d 사용이 가능하고 시각화 및 데이터 분석이 동시

에 가능한 tidyverse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11].

Reclassified Categories Original Sub Categories(45)
Crustacea Shrimp, Salt-fermented shrimp sauce
Other marine animals Others

Fishes

Alaska pollack, Boiled fish cake, Dried seasoned Alaska pollock fillet, Anchovy, Dried 
seasoned leather jacket, Salt-fermented Alaska pollack roe, Salt-fermented Alaska pollack 
guts, Salt-fermented anchovy, Fried fish cake, Yellow corvina, Mackerel, Baked fish cake, 
Crab meat, Conger eel, Fish surimi, Minced fish sausage, Tunas, Salt-fermented Yellow 
corvina, Saury, Herrings roes

Mollusca Cuttlefish, Seasoned squid, Squid, Salt-fermented squid, Octopus

Shellfishes Salt-fermented clam, Salt-fermented oyster, Baby clams, Mussel, Oyster, Cockles, Bai 
top shells

Seaweeds Seasoned laver, Dried laver, Dried sea mustard, Dried Sea tangle, Salted sea mustard, 
Sorted Sea tangle, Fusiforme, Seaweeds, Dried agar, Agar powder 

Table 1. Original sub categories of the Fishery Production Survey that were reclassified by species i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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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020년 국내 어업생산량은 전남이 가장 많고(1,876,

973톤), 경남(596,831톤), 부산(234,908톤), 충남(152,

049톤), 제주(98,943톤) 등의 순으로 확인된다. 그리

고 원형동결 된 냉동품, 기타가공품, 어유, 수산피혁

품을 제외한 수산물가공품 생산량 역시 가장 많은

가공품이 전남(255,750톤)에서 생산되었으며, 부산

(125,055톤), 경기(114,438톤), 충남(100,602톤), 경남

(73,311톤) 순으로 생산되었다(Figure 1).  

 어종별 어업생산량 대비 수산물 가공량 그래프를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Figure 2), 어류는 경남에서 

가장 많이 어획된 반면, 수산물가공품 생산량이 가

장 많은 어류가공품은 경기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확인된다(2020년 기준). 전체 어류가공품의 

54.3%를 경기도(86,532톤)와 부산시(76,168톤)에서

생산하고 있다. 갑각류 어획량은 전남과 경북에서

가장 많았으나, 갑각류 가공품은 충남(3,543톤)과 부

Figure 2. Bi-directional bar chart between the capture fisheries production and fisheries commodities production 
         by administrative divisions.

Figure 1. Spatial comparison between a) the domestic capture fisheries production in 2020 and b) the production of processed 
marine product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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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2,771톤)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해조류와 패류

의 경우 어획량 대비 가공품 생산이 많지 않으나 주

요 어업생산지역과 가공품 생산지역이 일치하는 경

향을 보였다. 연체동물류의 어획량은 경북, 전남, 부

산 순으로 많았으며 연체동물 가공품의 생산량은 경

북, 전남, 부산 순으로 많았다. 기타 수산동물에 대한 

어업생산량과 수산가공품 생산량은 해당 세부 품목

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었다.

 2020년도 수산물가공품 통계자료를 어종별 상위 1

0개의 주요 생산지역으로 시각화하면 Figure 3과 같

다. 갑각류 가공품의 경우 상위 10개의 생산지역이 

모두 부산, 충남, 전남, 경기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생산품을 제조하는 지역구는 부산 서구로 

1,550톤의 동결 처리된 냉동품을 생산하고 있다. 갑

각류 가공품은 냉동품(처리동결)과 젓갈식품으로 

구분되며, 충남지역에서는 젓갈류인 단일 품목만 생

산하고 있다. 어류의 경우 상위 두 개의 지역구에서 

전체의 48.2%를 가공하고 있다. 2020년 경기도 안산

시에서는 56,764톤의 연제품을 생산하였으며, 부산

광역시 사하구에서는 50,883톤이 생산되었다. 경남 

창원시, 전남 목포시와 경남 하남군에서는 어류 통

조림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체동물류 가  

공품은 경북 영덕군과 전남 여수시를 중심으로 전체 

가공량의 62.3%를 생산하고 있다. 주요 생산품목은 

조미가공품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소건품과 염신품

의 형태로 생산하고 있다. 해조류는 예상대로 해조

류 최대 생산지역인 전남 고흥군, 완도군, 장흥군에

서 압도적인 가공량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충남 보

령시와 홍성군에서 염건품을 생산하고 있다. 패류 

가공품은 2020년 최대 생산지인 경남 통영시에서 처

리동결된 가공품이 6,570톤이 생산되었으며, 자건

품, 젓갈류, 통조림 형태의 패류 가공식품이 전남 여

수시, 경남 거제시, 부산 사하구, 충남 서산시에서 

생산되었다. 기타 수산동물의 가공품은 처리동결품, 

조미가공품, 연제품, 염신품, 자건품, 소건품 등의 

다양한 형태로 부산, 강원, 충남, 전남 등에서 생산되

고 있다.

 국내에는 총 1,374개소의 HACCP 인증 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이 있으며,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두 지

역에 상당히 밀집된 군집 양상을 보인다. 커널 밀도 

분석 결과에서 경기도 지역의 커널 밀도 지수가 주

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밀도 양상을 보이며, 

전남지역의 밀도와 연결되어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밀집 현상을 보이며 여수지역의 

HACCP 인증 시설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Figure 3. Information on the top 10 cities in the production of fishery process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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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반면에 동해안과 내륙 지역에는 수산식

품을 제조하는 HACCP 인증 가공시설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밀집 현상을 보였다(Figure 4).

고 찰

 어업생산량과 수산물가공업 생산자료를 행정구역

별로 비교해보면 어업생산량과 수산물가공량의 선

형관계가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 이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되는 산출식과 같

이 어업생산량만을 근거로 지역별 수산부산물 발생

량을 추정할 경우 오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2015년 이전에는 어종별 수산물 가공산업

에 투입되는 원료량에 대한 정보가 수산물가공업통

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조사가 수행되었으나, 2016

년 이후부터는 조사항목에서 제외되어 가공 투입량

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어종별 가공품 생산량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 생산

지역과 가공품목에 대한 어종별 특징을 보인다(Figu

re 3). 이는 산업원료로 어종별 수산부산물을 필요로 

할 때 이와 같은 발생 패턴을 활용하여 원료 공급지

역을 특정할 수 있다. 한림수협을 대상으로 조사한 

어종별 가공수율 및 부산물 종류에 대한 자료를 보

면 동일 어종임에도 불구하고 가공품 종류와 가공공

정 과정에 따라 부산물의 종류와 품목별 획득량이 

다르다[12]. 식염 처리가 된 염장품, 염신품 등을 제

조할 경우 가공공정에 따라 식염 처리 전후 시점에 

수산부산물이 발생한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향 후 가공품목별 공정 과정에 따른 부산물 발생단

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국내에는 상품 가치 손실의 최소화가 가능한 HAC

CP 인증 수산물 가공시설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권과 부산권에 밀집되어 있어 산업

원료 확보 및 집적화에 유리하다(Figure 4). 더불어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13]의 수산식품 클러

스터 조성사업은 통합 물류시스템(수산물의 입고, 

보관, 가공생산, 저장 및 출고)까지 함께 구축될 예

정이다. 따라서 수산식품 클러스터에서 배출되는 수

산부산물은 HACCP 가공시설과 동일하게 원재료의 

대량 집적, 위생 및 선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전남지역과 부산지역은 

각 특화 수산물인 해조류와 어류에 특화되어 조성될 

예정이며 서해안(해조류), 남해안(어패류), 동해안

(연체·갑각류)의 권역별 특화 수산식품 가공벨트

로 구축되어 향 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양식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역시 경남 고성(바리류), 전

남 신안(새우류), 강원 강릉·양양(연어), 부산(연

어), 제주(광어)에서 조성되고 있다. 각 어종별 지역

별 목표 생산량의 비가식 비율(40∼50%)을 고려할 

경우 어류부산물의 활용 수요가 매우 크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부 수산식품·스마트양

식 클러스터 조성이 마무리되는 2025년 이후에는 권

역별로 차별화된 수산부산물 유래 바이오 산업 원재

료에 대한 대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물가공업통계는「수산식품산업법」과「식품

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Figure 4. Density estimates of HACCP facilities are calcula 
-ted with 2-dimensional kernel density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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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약 5,489개소의 수산가공식품류 및 어

분 등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행정통계이다. 매년 각 시군구에서 담당 

공무원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며, 읍면동에서 생산된 

기초자료를 해양수산부에서 최종적으로 집계하여 

공표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부산물 발생 통계 추론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공산업 원재료 투입량, 품

목별 가공 수율, 부산물 종류에 대한 정보를 수산물

가공업 통계시스템을 통해 수집한다면 실질적인 어

종별 부산물 발생량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는 식약처 식품첨가물 생산실적과 같이 중복 

또는 유사 항목의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통

계작성 대상이 같은 만큼 기존 수산물가공업통계의 

읍면 단위의 보고통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자

료수집의 일원화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통계 작성항목에 수산부산물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수산부산물 원료 확보

를 위한 필수정보 생산과 데이터에 기초한 수산부산

물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가공업통계의 마이

크로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대·중분류에서 집계

된 통계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통계설명자료

에 따르면 수산물가공품 90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

고 있으나, 현재 공표되는 자료는 60여 개로 요약된 

자료만은 제공하고 있다. 이 요약된 자료는 2020년

에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한 기타 수산가공품 품

목에 집계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해당 자

료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장기적

인 분석을 위하여 부처 협조를 통해 기타 세부 품목

에 대한 정보를 추가 확보하여 어종별 지역별 수산

물가공량을 기반으로 수산부산물 발생지역 간 유사

성을 측정하기 위한 군집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결 론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14]에 따르면 건강기

능식품의 고시형 원료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인 어류

부산물이 매년 약 45톤씩 수입되어 바이오 산업 원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어류부산물을 사용하여 사료

를 생산하는 사료업계에서도 국내 수산부산물 확보

에 어려움을 겪어 원재료의 약 20%를 수입하여 제조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

산부산물의 활용체계 개편을 통해 충분히 국산화가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산부산물 

가운데 위생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HACCP, GMP 시

설에서 생산되는 것이 많은 만큼, 거꾸로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부산물을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소재로 

전환하여 해외로 수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

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바이오 산업 및 관련 기업지

원의 효과적 지원의 관점에서 산업의 기본전제가 되

는 원료소재(수산부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

득하고, 이에 기초한 지원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산업원료인 수산부산물 

원재료 수급에 대한 효과적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어종별 수산물가공량, 가공품목의 종류과 식품 수준

의 위생과 품질 확보가 가능하고 대량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적으로 부산·경남에서 집중적으로 가공되고 

있는 갑각류 부산물은 키틴, 키토산, 아스타잔틴 등

의 바이오소재 생산이 가능하다. 부산·경기권에서 

압도적으로 가공되어 배출되고 있는 어류부산물은 

젤라틴, 콜라겐, 펩톤, 히알루론산 등 생체적합성이 

높은 소재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전남지역에서 집약

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시마 부산물이나 미역귀와 

같은 해조류 부산물은 알긴산 및 후코이단 등을 추

출하여 용기소재, 기능섬 섬유 등으로도 활용이 가

능하다. 따라서 권역별·종별 수산물가공업의 통계 

현황은 부산물 발생 동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망 바이오소재 개발 방향과 최

종제품 생산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향 후 권역별 수산부산물 소재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구축될 권역별 특화 수산식

품 가공클러스터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의 배출 통

계 또한 적극 고려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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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

의 수산물 수요에 따라 향후 수산가공부산물 발생량

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양바이오 시

장이 미래 유망산업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

서 원재료인 수산부산물의 사용도 급격히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된다. 현재 원재료 확보가 어려운 국내 시

장에서는 대체로 수입 부산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수산부산물의 수입 가격 상승추세가 

확인되고 있다[2, 15]. 따라서 국내 수산부산물 활용

은 원재료 대량 수급의 한계 극복이 관건이며, 원재

료의 기능성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성을 기반으로 산

업 소재화가 가능한 국산 원재료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수산물가공산업이 발

전한 국가로 HACCP 인증시설 및 수산식품 클러스

터 등 위생 및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가공시설이 권

역별로 분포되어 수산가공부산물 원료 확보에 유리

하므로 수산가공부산물은 국산화 재료로서 해양바

이오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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